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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충북 옥천군 장수마을에 전해오는 구전을 채록하여 스토리텔링하고, 농촌마을의 문화콘

텐츠를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구전을 이야기자원화 하는 목적은 첫째, 마을 이야기의 기록 및 전수 

둘째,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제작하여 마을의 문화 체험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옥천군의 구전자원에 대한 조사는 2005~2007년에 연구된 ‘자연마을지명’ 331건과 한글학회「지명총

람」(1,610건)을 중심으로 문헌을 살펴봤으며, 옥천군 전통테마마을인 장수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를 실시하였다. 장수마을의 행정단위명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만명마을이며, 마을민 면접조사

에 의한 구전 채록은 2010.4.21.~9.15까지 4회 방문, 구전조사카드(2006, 농진청 개발)를 활용하였다. 채

록의 주요 내용은 마을 사람들의 구전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기억 하는 마을의 사건, 공간, 생업기술, 

생활기술, 창조적 기술 및 자신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 등으로 75건이 조사되었고, 프랭크(Geral 

Prince)의 서사성 15요소를 고려하여 콘텐츠 소재로 활용 가능한 구전을 마을이야기로 57건 자원화하

였다. 

  자원화한 마을이야기를 지명, 생활, 인물, 생업, 동․식물 등의 소재별로 유형을 구분하면 지명이야

기는 ‘세월의 흔적 세월교’, ‘장수리에 흐르는 보청천’, ‘상춘정 이야기’ 등 15건, 생활이야기는 ‘어린나

이 시집온 옥천할미’, ‘홀로 아이낳는 이야기’, ‘옥천 장수마을 소리 고매 가매’ 등 35건, 인물이야기는 

‘예찬 박성양선생의 효’ 1건, 생업이야기는 ‘귀농 청년의 옥천 성공기’ 1건, 동․식물이야기는 ‘효자아

들이 만든 생선국수’, ‘삥 두른 도리뱅뱅이’ 등 5건이다. 

  구전의 아야기자원화 방향은 첫째, 무엇보다도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이야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마을이야기는 후대에 전승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선조들의 삶, 지혜, 지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 마을에서 살

았던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긍심, 애향심, 애착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야기를 듣는 사람

들이 이야기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지역에서 전해지는 구전과 마을 사람들의 구술은 지역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지역간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이야기 자원이다. 기록된 이야기 자원은 스토리텔링 

창작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은 지역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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